
유럽 화학산업 경쟁력 바닥
에너지 비용 미국보다 40% 높아 … 탄소세 부과시는 5 5 %로 벌어질 듯

최근 CEFIC(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)은Europe Commission에 "유럽 화학산업의 성장성

및 경쟁력,고용인원" 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

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또 이 보고서는 유럽 화학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 및 에너지,인력 등의 부문에 대한 정책을

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

그러나 유럽의 화학산업은 타산업의 주요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공급과잉

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8 6년이후 꾸준하게 무역균형을 이루어 2 1 0억원의

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유럽의 화학산업은 높은 임

금 수준,낮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

데 이는 유럽 화학산업에서 인건

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

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축할 수 있

다.

즉 인건비가 생산가치에서 차지하

는 비중을 비교할때 유럽이 2 3 %인

데 반해 미국은 1 3 % ,일본은 9 %인

것으로 나타났다.

또 C E F I C은 유럽은 탄소세 부과제

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했

는데 이는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

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

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

다.

현재 유럽의 에너지비용은 미국에 비해 4 0 %이상 높은 상황이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5 5 %이상

비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반면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일본에 비해서는 4 5 %이상 낮은 상

황이다.

또 C E F I C은 이러한 경쟁력 약화요인을 제거하고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유럽의

R & D비율은 미국,일본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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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의 인건비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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